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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‘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’에 감사패 전달
- 뜨거운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연고 프로농구단으로서 18년 간 적극

적인 시정홍보와 지역사회 유대 강화도모 등 지역 프로스포츠 발전을 

위해 애쓴 전자랜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.

박남춘 시장은 11일 오후 모기업인 전자랜드의 옥치국 대표이사와 농

구단을 이끈 유도훈 감독, 정영삼 주장선수 등을 직접 만나 그간의 

노고를 격려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.

‘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’는 2003년 SK 빅스를 인수해 창단 후 6시즌

을 블랙슬래머로, 2009년부터 현재의 팀명인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

로 12시즌, 총 18시즌을 치르며 인천시민과 팬에게 큰 재미와 감동을 

선사해왔다.

이번 2020-2021 시즌에서도 유도훈 감독을 수장으로 정영삼 주장선수 

등 선수단은 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며, 이번 시즌을 끝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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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년 역사를 마무리하게 된다.

한국농구연맹(KBL)에서 주도하고 있는 구단 매각은 현재 막바지 협상 

중으로 이달 중 인수기업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인수기업에 따라 연고지를 옮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, 지난 

4월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이정대 KBL 총재가 삼산월드체육관에 방문

했을 당시 농구를 사랑하는 인천시민들의 의견 전달과 연고 유지를 

요청한 바 있다.

김학범 시 체육진흥과장은 “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농구단을 운영하

며 프로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고구단에 대한 인천시민 

애향심 고취에 기여한 모기업 전자랜드의 그간 노고에 감사하다”며 

“인천시-연고구단 상생협의회를 통해 시와 프로구단의 상생 방안을 

강구하며 프로스포츠 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 ※ 관련 사진은 행사(15:30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

   ‘포토인천’에 게시,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( only.webhard.co.kr )에 업로드 될

  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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